
	네 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권진아입니다

	여기

	저를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게 무겁네

	어허

	어떠한 계기로 뮤지션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저는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급고백)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교실 뒤에서 기타를 가져와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머쓱)

	불렀...었대요

	♬ Eagles <Desperado> ♬

	(뜻밖의 귀호강)

	이거 불렀었던 것 같아요

	아 창피하다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

	왜 그랬을까 조금 창피하긴 한데

	(덕분에 멋진 뮤지션으로 성장♥)

	그렇게 관심받는 게 좋았나 봐요

	또 다른 거 골라볼게요

	(열심히 탐색 중)

	당신의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감정이 있나요?

	오...

	되게 많아요

	일단

	오늘 한 무대 중에 맨 마지막 곡이

	<Raise Up The Flag>라는 곡이었는데

	그 곡은 정말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고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한 자 한 자

	이렇게 응축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늘 저는 너무 진심이라 문제(?)입니다

	이제 끝 쪽으로 한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음 뭔가

	도전한다고 느낄 때요

	했던 거 또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쉽고

	잘 되는 것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만 하고 살아가기에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해서

	이것저것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저 자신도 저의 틀을 깨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해서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은

	늘 재밌어요

	물론 ‘이걸 대중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주실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의 틀을 깨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늘 앨범 제작은 모두 다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을 발견)

	당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랑 같이 학예회를 준비하는데

	친구가 노래를 너무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놀람)

	‘너 노래를 왜 그렇게 불러?’

	(???)

	‘나처럼 불러야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

	(약 13년 만의 자아성찰)

	너무 재수(?) 없었던 것 같고

	아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름 억울)

	저처럼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보고있니..?)

	어머니가 즐겨 들으시는 노래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1호 찐팬♥︎)

	제 노래를 즐겨 들으시죠

	거의 뭐

	모든 제 영상에 다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시고

	댓글도

	좋은 댓글 다 좋아요 누르고

	또 신고도 다 누르시고

	(악플러들 보고 있나?!)

	그러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이번 신곡 되게 좋아하셨어요

	<Raise Up The Flag>나

	진지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서

	(이전 노래들은) 들으실 때 되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번 곡은 그래도 쉽고 밝아서

	‘오 이번 노래 되게 좋다’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Love Me Love Me> 많이 들어주세요

	(많.관.부.♥︎)

	이렇게 제가 늘 영상으로만 보던 포맷을

	한국으로 들여와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사실 요즘은 영상 콘텐츠들이

	후반 작업을 많이 거쳐서 나가는데

	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는

	정말 날것의 것으로

	(그야말로 생 라이브♪)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좀 다른 형태로 해보니까

	연습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고

	저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력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많이 보고 싶다

	저도 모든 뮤지션들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에 나오는 아티스트를 보면서

	‘저 뮤지션이랑 작업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라인업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흥하길 바랍니다!

	사실 저한테 이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가 되게

	환기를 많이 줬고요

	오늘 함께 무대 한 저희 밴드와

	저의 이 영상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